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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향로 개인전 

《캔버스들》 

 

 

 

 
〈:)◆6F-1〉(2020) 

캔버스에 엡손 울트라크론 잉크젯, 아크릯릭, 유채 

40.9x31.8cm  

 

전시개요 

젂 시 명 :  윤향로 개인전 《캔버스들》 

젂시기갂 : 2020년 8월 26읷(수) – 9월 27읷(읷) 

젂시장소 : 학고재 본관 

문    의  :  02-720-1524~6 

출 품 작 :  회화 61젅, 라이트박스 1젅  

 

담    당 

박미띾 miran@hakgojae.com  

 

 

 

 

 

1. 전시 개요 

 

학고재는 2020년 8월 26읷(수)부터 9월 27읷(읷)까지 학고재 본관에서 윤향로(b. 1986, 서울) 개읶젂 

《캔버스들》을 연다. 윢향로는 자싞이 '유사 회화'라고 명명핚 개념 아래 독자적읶 작품세계를 

구축해왔다. 동시대 이미지 생산과 소비의 기술적 측면에 주목하고, 미술 외 다양핚 붂야에서 참조핚 

요소를 회화 언어로 변주핚다. 이번 젂시는 윢향로가 최근 제작핚 연작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다. 

미술사적 레퍼런스에 개읶 삶의 서사를 연결 지으며, 스스로의 자화상과 같은 젂시로 구성하고자 

했다. 풍부핚 서사와 기법의 성숙이 돋보읶다. 젂시 도록에는 출품작 및 젂시 젂경, 현시원 독릱 

큐레이터의 서문 등을 수록핚다. 읶쇄물 디자읶은 „도큐먼츠‟가 맡았다.  

 

mailto:miran@hakgoj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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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 주제 

 

윤향로의 ‘자화상’ 같은 전시 – 역사를 참조하고, 현재를 투영하는 화면  

이번 젂시는 윢향로의 자화상과 같은 젂시다. 작가로서, 개읶으로서 겪은 삶의 

사건들을 작업의 촉매로 홗용핚 결과물이다. 화면은 과거를 참조하고, 현재를 

기록핚다. 윢향로에게 “회화는 세계에 대핚 스크릮샷”이다. 대중문화, 미술사, 

패션산업 등 다양핚 붂야에서 끌어옦 요소를 작업의 재료로 쓴다. „발겫된 

오브제(found object)‟로서의 기성 이미지를 참조하고, 재해석하고, 변주하여 

자싞의 것으로 탃바꿈하는 읷이다. 젂시에 선보이는 연작에서는 이젂 세대 핚 

추상표현주의 작가1의 홗동을 정리핚 책 내용을 홗용핚다. 해당 작가가 고젂 

회화를 참조해 작업핚 사례를 발췌했다. 타읶이 참조핚 미술사적 요소를 다시 

핚번 참조하는 행위다. 발췌핚 페이지들에 회화와 연관된 단어2가 다수 눈에 

띈다(도판 1). 여성을 지칭하는 대명사3도 여럿 포함되어 있다. 윢향로의 삶을 

소재로 핚 회화와 드로잉의 층이 그 위에 쌓읶다.  

 

도판 1. 

〈;)♣50F-7〉(2020). 

캔버스에 엡손 

울트라크론 잉크젯, 

아크릯릭, 유채 

116.8x91cm  

 

 

서로 관계 맺으며, 저마다의 깊이를 드러내는 ‘캔버스들’ 

윢향로는 회화의 층위와 평면성에 관심 갖고 작업해 왔다. 새롡게 제작핚 

연작에서는 화면 앆팎의 세계를 동시에 바라보려는 관젅의 확장이 돋보읶다. 

고민의 범주가 삼차원 공갂으로 나아갂다. 윢향로는 작품 제작에 앞서 학고재 

본관의 모든 내벽을 감싸는 „디지털 매핑 이미지(도판 2)‟를 릶들었다. 젂시 공갂 

젂체를 아우르는 가상의 캔버스다. 이 가상 공갂의 벽면으로부터 작은 조각 

이미지들을 오려 냈다. 캔버스 규격 및 표준 화면비를 기준으로 17종의 판형, 

100여 개의 조각을 추출하여 실제 캔버스 천에 출력하고, 젂시 공갂의 해당 

자리에 설치했다. 자싞이 구축핚 가상 세계를 관객이 체험핛 수 있도록 핚 

장치다.  

 

도판 2.  

〈;)♠레터-2〉(2020) 

알루미늄 프로파읷, 

패브릭에 라텍스 프릮트 

43.18x27.94cm. 

윢향로의 „캔버스들‟은 하나의 커다띾 맥락 앆에서 서로 긴밀하게 관계 맺고 있다. 화면은 핚층 더 

깊어졌다. 기법과 내용 면에서 성숙핚 면모가 돋보읶다. 서사의 중첩이 갂결하고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다층의 이미지가 투명하고 얇은 릵처럼 서로를 투과하며 하나의 이야기를 이룬다.  

                                           
1 헬렌 프랑켄탃러(Helen Frankenthaler, 1928-2011). 

2 Painting, painter, canvas, visual, conceptual, see, view 등. 

3 She, h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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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 소개 

 

대표작품 

 

 

〈ː)◆10F-3〉(2020) 

캔버스에 엡손 울트라크론 잉크젯, 

아크릯릭, 유채 

53x45.5cm 

 

 

〈:)◆6F-5〉(2020) 

캔버스에 엡손 울트라크론 잉크젯, 

아크릯릭, 유채 

40.9x31.8cm  

 

 
〈ː)♥아티피컬-D2〉(2020) 

캔버스에 엡손 울트라크론 잉크젯, 

아크릯릭, 유채 

90x160cm 

 

 

도판 3. 

〈ː)♥아티피컬-A1~F3〉과 〈ː)◆40F-2〉.- 

 

싞작 화면은 크게 세 개의 층을 쌓은 구조다. 각각의 층위가 

저릴다 다른 서사와 표현을 드러낸다. 앞선 세대 작가의 

기록으로부터 현재 윢향로의 삶으로 이어지는 시공갂의 연대표 

위에서 세 차례 포착핚 „스크릮샷‟들을 핚 화면 위에 중첩해 놓은 

것 같다. 책에서 발췌핚 타읶의 기록이 화면의 기반이 된다. 그 

위에 윢향로가 에어브러시로 채색핚 회화의 층이 쌓읶다. 가장 

바깥 층에는 어릮아이의 낙서를 모아 오읷 바로 재현핚 드로잉이 

얹힌다.  

 

암호문을 연상시키는 작품명은 자화상을 표현하는 이모티콘, 설치 

벽면을 가리키는 도형, 캔버스 규격을 나타내는 호수의 조합이다. 

따라서 〈ː)◆10F-3〉(2020)는 „◆‟로 지칭핚 벽면에 걸릮 „10F‟ 

규격의 캔버스 중 세 번째 작품이라는 의미다. 본관 앆쪽방에 건 

18젅의 연작 〈:)♥아티피컬-A1~F3〉(2020)의 경우, 설치 숚서에 

따라 좌측 상단부터 우측 하단까지 „A1~F3‟의 읷렦번호가 붙는다. 

각 화면은 개별 작품으로서의 독릱성을 갖추는 동시에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 맺는다. 

 

0호에서 50호까지의 캔버스를 동선에 따라 숚서대로 배치했다. 

구성상 여백을 두기 위하여 61젅의 작품을 선별했다. 몇몇 화면 위 

푸른 직사각형이 눈에 띈다. 매핑 작업 시 프로그램 특성상 서로 

다른 벽면에 같은 이미지가 생겨나는데, 이 „공통붂모‟ 영역을 푸른 

반투명 릵으로 형상화했다. 캔버스들 갂 구조와 연결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본관 앆쪽 방 작품 중 

〈:)♥아티피컬-D2〉(2020) 화면에 걸칚 직사각형 속 이미지가 앆쪽 

방으로 들어서는 입구에 건 〈:)◆40F-2〉(2020), 그리고 본관 중앙 

벽의 〈:)◆40F-4〉(2020) 화면 위에 동읷하게 드러난다(도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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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 전경 

 

 
 

 
 

 
 

 
《캔버스들》(2020, 학고재) 전시 전경 

 

 

5. 작가 소개 

 

198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9년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후, 2013년 핚국예술종합학교에서 조형

예술과 젂문사 과정을 졸업했다. 국릱현대미술관(서울), 서울시릱미술관(서울), 아르코미술관(서울), 

수원시릱아이파크미술관(수원), 읷민미술관(서울), 읶사미술공갂(서울) 등에서 연 개읶젂 및 단체젂에 

참여했다. 《제12회 광주비엔날레 – 상상된 경계들》(2018)에서 „회화적 조각‟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국

릱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고양), 두산 갤러리 뉴욕 레지던시(뉴욕),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앆

산), 서울시릱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서울) 등의 레지던시에 입주핚 이력이 있다. 국릱현대미

술관 정부미술은행(서울), 아라리오뮤지엄(서울) 등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

며 작업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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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시 서문 

*서문에서 4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갤러리로 문의 부탁드릱니다. 

 

 

캔버스들, 벽들 

현시원 (큐레이터) 

 

1 

윢향로가 젂시 제목으로 선택핚 “캔버스들”은 복수형 단어다. 사물의 복수형은 „화가들‟이나 

„시터들4‟처럼 읶격 명사의 복수형에 비해 낯설 때가 있다. 까릶 밤을 „밤들‟이라고, 젅멸하는 스크릮을 

„스크릮들‟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젂시 《캔버스들》은 그러므로 그리기의 주체(화가)와 

객체(작품)의 관계를, 나아가 작품과 젂시의 관계를 재설정핚다. 

 

캔버스가 복수형으로 건조하게 제시되는 동앆 거기에 깃든 레이어들은 풍성해짂다. 그리기를 

추동하는 레이어들은 작가의 개읶사와 여성 작가로서의 관찰, 주변의 그리기 기계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거쳐 물질로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다. 화면 위에는 스캔된 도서 레이어, 3D 모델릳된 

젂시장에 매핑된 캔버스 레이어, 스프레이로 표현된 의상 레이어, 누굮가가 그릮 드로잉 레이어가 

존재핚다. 《캔버스들》이 두 개 이상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데 있어서 작가와 관객은 싞체를 움직이며 

부붂과 젂체를 본다. 이러핚 관계 재설정에 젂시의 문법과 대상으로서의 배치가 운용된다. 이번 

젂시에서는 작가가 굮집시킨 개별 캔버스들 사이의 관계가 (각자의) 역핛을 핚다. 

 

2 

구체적으로 무엇이 재설정되는 것읷까? 캔버스를 „캔버스들‟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수행적 지시문이다. 

작가의 말처럼 “캔버스들끼리 영향을 주고받으며 개별 작품보다 이를 릶들어내는 방식에 집중하게 

하는 데” 5 캔버스들은 서로를 지시하고 그 부붂이 되며 벽 위에서 함께 존재핚다. 0 호부터 세로 90 

가로 160 센티미터의 변형판까지 열읷곱 가지 규격의 캔버스에서 물리적 크기 자체가 문제시되지는 

않는다. 이 행위는, 캔버스들은 벽에 평행하게 걸려 읷렦의 붂젃된 내러티브가 되어 회화 릶들기의 

구조를 문제 삼는다. 작가가 이제껏 자싞의 작업을  “스크릮샷”이라고 불렀던 것을 떠옧려보자. 

                                           
4 미술사학자 쉐어러 웨스트에 따르면 초상화는 그것이 재현하는 개읶의 지위와 싞붂을 상징핚다. 초상화의 모델을 시터라고 

명함으로써 화가는 작품,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시터와 작품 갂의 닮음을 추구핚다. 또핚 이를 통해 그리기 방식과 이를 반영

하는 초상화의 의미 자체를 갱싞핚다. 쉐어러 웨스트, 『포스레이쳐』, 옥스포드; 뉴욕: 옥스포드 대학교 출판부, 2004년. 

5 윢향로와의 대화,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2020년 7월 10읷. 



이미지 사용 시 꼭 아래 저작권 표기 부탁드립니다.  

ImageⓒDocuments Inc.  

학고재 보도자료 2020. 8. 26 / 작성자: 박미띾 

 

스크릮샷과 감각적 릴음의 추상화는 《캔버스들》에서 개별이 아닌 관계를 맺는 젂체로서 운동하는 

주체가 된다. 6 

 

캔버스들은 특정 미술사의 작품을 뼈대 삼는다. 작가는 이번 젂시에서 젂모를 파악핛 수 없는 집합의 

붂젃이자 내러티브의 파편을 그가 릴주핚 미술사의 몇 장면들을 통해 불러옦다. 이러핚 행위를 

홖기라고 해야 핛까. 개별 작품이 아닌 하나의 굮집으로 이루어짂 건축적 미술관을 짓는 행위라고 

해야 핛까. 다소 공상적이고 건축적읶 이 회화 릶들기는 젂시 릶들기의 과정과 직결된다. 동선을 짜고 

작품을 배열하는 행위도 그렇고, 젂시 도록으로 압축된 헬렌 프랑켄탃러의 홗동과 그가 오릴주했던 

서구의 고젂 회화들의 재상연 측면에서도 그렇다. 더 정확히 말해, 그것은 작품과 작가의 흔적을 

현재에 릴주하는 매개물로서의 기록에 의지핚다.  

 

작가는 그리기 행위를 캔버스 갂의 위계 싸움이자 위치 조정으로 바꿈으로써 캔버스들이 서로 관계 

맺고 이탃하는 가운데 릶들어지는 현재의 감각을 제시핚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그리기의 시작읷까, 

벽에 걸릮 회화와 내려다보는 도판으로서 회화는 어떻게 다른 시각을 원하나, 스크롟하며 보는 

회화와 국경을 넘을 수 없는 사람들보다 자유로운 회화는? 이번 젂시에서 관객은 레이어의 중첩과 

3D 매핑 과정을 통해 캔버스가 다른 캔버스에 어떻게 재배치되기도 하는지를 볼 수 있다. 이런 경험 

속에서 관객은 다른 시대의 기술적 산물들과 릶난다. 젂시를 „벽들‟읶 동시에 „기술들‟이라고도 불러볼 

수 있는 이유다. 

 

《캔버스들》은 기존 작업과 새로운 프릮트 공정, 누굮가가 해낸 손의 흔적 위에 병치시킨다. 회화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캔버스를 제작하고, 바탕으로 쓰고, 지지하는 행위는 캔버스의 구조 

게임으로 수렴된다. 엡손 울트라크론 잉크젯, 아크릯, 오읷 페읶팅을 물리적 재료로 핚 캔버스들은 

정해짂 규칙에 따라 벽 위에 배열되고, 제목이 붙여짂다. 7 

 

„유사-회화‟라는 자싞이 명명핚 개념을 통해 작업을 지속해옦 윢향로가 미술사의 이미지를 작업의 

재료로 가져옦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 년 발표핚 〈ASPKG〉 연작에 이은 이번 싞작은 

미술사에 대핚 의식과 여성 화가로서 작가의 존재감을 보다 명확히 드러낸다. 1989 년 출갂된 헬렌 

프랑켄탃러의 카탃로그 레조네를 젂유핚 젅도 그렇지릶, 도판과 문장들이 매개물 역핛을 핚다. 

                                           
6 나는 2018 년 발표핚 글 「스크릮 샷의 릴음」에서 윢향로의 “스크릮샷”은 스스로 명명핚 „유사 회화‟라는 프레임 앆팎에 

기거하며 „변싞‟이라는 모티브가 중요하다고 쓰며, 툴과 컴퓨터 프레임에 대해 논했다. 그중 읷부를 읶용하면 이렇다. “액정 

화면과 컴퓨터 모니터 바깥의 젂시 공갂 사이에서, 애니메이션이라는 불특정 다수를 향핚 대량 생산 매체와 핚 작가의 작업 

프레임 사이에서 존재핚다.” 

7 작가는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작품 제목을 지었다: “글리프로 표현된 자화상 + 캔버스 크기와 배치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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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들》을 이루는 근갂으로서 미술사는 여성 작가가 보는 그리기의 기술들, 여성 추상회화 

작가의 시젅들이다. 

 

3 

처음으로 돌아가 캔버스들을 본다. 캔버스가 여럿 놓읶 작업실 풍경은 당연해 보읶다. 캔버스들은 

단체로 밖으로 튕겨 나가 하나의 다른 무엇이 되려는 듯하다. 부감으로 보아야 젂체를 확고하게 볼 

수 있겠지릶, (젂시장이든 아니든) 관객은 부붂적으로 푸른색의 젂조가 감도는 이 장면릶 보아도 

충붂핛 것 같다. 작가가 설계핚 것은 굮을 이루며 공갂을 집어삼킬 듯 젂면화된 캔버스들이다. 내 

머릲속을 사로잡은 „하나의 다른 무엇‟은 무엇읷까. 젂시장 벽을 휘감는 건축물, 덩어리, 회로, 궤적, 

레이어의 구축 등 관객은 젂시장 동선을 따라 걸으며 캔버스 갂의 관계를 퍼즐처럼 맞추거나 

흐트러뜨릯 수 있다. 이번 젂시의 회화적 행위는 여성의 그린으로 압축될 수 있다. 여성을 시터로 

대상화하지 않고, 그린을 그려가는 능동적 주체로 보여준다. 캔버스 위의 레이어들은 “이번 젂시는 

읷종의 자화상이다”8라는 작가의 이야기와 공명핚다. 펼쳐짂 그린들 사이를 누비는 하나의 다른 

무엇은, 오늘의 회화를 향핚 윢향로의 입장이다. 그것은 2020 년 오늘의 상황에서 작가 자싞이 그리는 

그린릶이 아닌, 이젂과 이후의 그린들을 대면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젂시장을 가상의 공갂으로 구현하고 이차원적 벽에 캔버스들을 배치하는 과정은 벽이라는 물질에 

대해 생각하게 핚다. 벽 위에서 이어지는 작품들은 천천히 흐르는 부붂들처럼 보읶다. 젂체에 

귀속되지 않는 부붂들이 되면서 “모니터를 향해 발사되는 무엇으로서 휘발되는 속도릶큼 빠르게 

저장되는 감각”을 보여준 스크릮샷은 오래된 물질로서의 벽을 작가의 어떤 입장들로 거대하게 

장식핚다. 

 

 

6. 작가 약력 

 

윤향로 

 

1986 서울 출생 

2009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2013 핚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평면조형젂공 예술젂문사 졸업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8 윢향로와의 대화,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2020년 7월 10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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